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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몽골 정복 후 재건하는 아나톨리아: 1240~1330년 룸 지역의 이슬람 건축물 은 

몽골 정복부터 일칸(Ilkhan) 제국의 붕괴까지 지배 세력의 변화, 인구 이동, 문화적 

변형이 아나톨리아 지역의 이슬람 건축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힌 책이다. 

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셀주크에서 오스만으로 변하는 시기로, 튀르크의 민족적 동

질감이 확대되는 시기로 보았다. 하지만 저자 블레싱은 아나톨리아 지역을 몽골 제

국의 뼈대 내에 독립적인 지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터키, 이란, 코카

서스 공화국들의 영역으로 통합된 지역으로 보았다. 이를 설명하는 도구로 저자는 

건축물을 선택하였다. 모스크는 신자들의 장소이고, 마드라사는 이슬람법과 신학

의 장소였으며, 카라반은 상인과 여행자들의 무역로였다. 저자는 기념물, 아랍어, 

페르시아어, 터키어 문서, 역사적 사진들을 근거로 하여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자 

하였다.

책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. 1장 ‘왕의 후원이 없는 수도: 코냐(1240~1280)’

는 권력의 공백기이지만 지역의 후원자들이 만든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다. 2장 ‘배

움의 수도: 시바스의 3개의 마드라사(1271~1272)’는 무역의 중심지인 시바스에

서 후원 운동으로 만들어진 마드라사를 서술하였다. 3장 ‘일칸의 변경: 에르주룸

(1280~1320)’은 이슬람화된 일칸의 지배하에 지역의 튀르크 왕조의 후원 하에 세워

진 건축물을 설명하였다. 4장 ‘세계적인 순간의 작은 도시들: 토라트, 아마시아, 앙

카라(1280~1330)’는 일칸이 내부 반란과 외부의 침입으로 힘든 시기에 작은 도시들

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상황을 담고 있다.


